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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1. 기사내용

□ 주민투표 등을 통한 삼척의 반대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후보지

에서 삼척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

ㅇ 영덕에서도 11월 원전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행키로

했으며, 반대 여론이 높아 정부가 삼척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

영덕을 후보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삼척시의 원전 예정구역 제외를 검토한 바 없음

ㅇ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투표대상이

아니며, 삼척에서 실시된 자체 주민투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

것이 일관된 입장임

□ 7월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‘28~’29년에 삼척

또는 영덕에 신규원전 2기를 건설키로 결정했으며, 최종 입지는

원전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임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박재영 (044-203-53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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